
국제유가, 최저가 곤두박질?? - WTI 19.92달러

11월7일(뉴욕 현지시간) 비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들이 OPEC의 감산노력에 협력하지 않게되면 유가 인

하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고 2개 OPEC 회원국들이 경고한 뒤 유가는 최근 2년래 최저가격으로 곤두박질쳤다.

OPEC 관리들은 석유 수요격감으로 떨어진 유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11월14일 빈에서 열리게 되는 OPEC 특별

각료회의에서 감산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수주간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특별각료회에서 OPEC이 감산에 합의할 양이 100만-150만배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OPEC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감산결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세계 석유 공급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

해서는 러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같은 비 OPEC 산유국들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비OPEC 산유국이 감산협조를 거부해오자 6일 드디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2개 OPEC 회원국

대표들이 유가 인하전쟁 발발을 위협하고 나왔다.

국제유가 동향 (단위: 달러/bbl)

구 분 9.10 9.14 10.29 10.30 10.31 11.1 11.2 11.5
Dubai 24.85 26.83 19.30 19.15 18.50 18.06 18.13 17.53
Brent 27.42 29.54 21.10 20.75 20.28 19.38 19.70 19.05
WTI 27.52 29.90 21.90 21.73 21.16 20.28 20.33 19.95

아랍에미리드연합의 오베이드 빈 사이프 알-나시리 석유장관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에너지회의에서 "석유 수요

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산유국들이 (감산을 통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게되면 지속적인 유가하락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산유국들이 협조해 가격(인하)전쟁으로 종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알-나시리장관의 발언 이후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0센트 떨어진 19.92달러에거래됐는 데 1999년 7월 이후

최저가이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다음주 회의에서 감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했다는 발표 등으로 곧바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석유 재고현황 (단위: 1000bbl)

구 분 원 유 석유제품 합 계 (재고일수)
민 간 28,494 66,440 94,934 (46.8일분)
정 부 47,716 7,287 55,003 (27.1일분)
합 계 76,210 73,727 149,937 (73.9일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에 비해 배럴당 17센트 오른 20.09달러에 거래돼 하

루만에 20달러선을 회복했다. 또 12월물 무연휘발유와 난방유도 각각 갤런당 0.71센트와 0.05센트 오른 54.63센트

및 57.18센트를 기록했다.

이밖에 12월물 천연가스는 미국가스협회(AGA)의 주간 재고증가 발표에 따라 100만 영국열역학단위당 1센트 하

락한 2.87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12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26센트 오른 19.33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OPEC 정책결정 기준 유가인 OPEC 바스켓 가격은 11월6일 현재 배럴당 17.56달러로 OPEC 가격밴드제

하한선인 22.00달러 이하를 32일째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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